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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조금씩 자라며 만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아이는 아빠의 커다란 신발을 신어 보며 어른이 된 미래를 꿈꿉니. 수영

장, 미술관, 모험 가득한 세상으로 기발한 상상력이 뻗어 나갑니다. “천

천히 조금씩 자란다”는 아빠의 다정한 말처럼, 이 책은 모든 아이가 저마

다의 속도로 멋진 어른이 되어 가길 따뜻하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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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 속에서 페케는 좀 더 자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했어요.

이중에서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동그라미해 보세요.

또, 내가 자라서 하고 싶은 일을 더 써 보세요.

혼자서 신발 끈 묶기

튜브 없이 수영하기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머물기

어울리는 옷을 마음대로 고르기

내 그림을 진짜 미술관에 전시하기

중요한 사람들과 모임 가지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운전하기

어린이들에게 멋진 모험 이야기 들려주기



2.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자랐는지 알아볼까요?

아래 그림은 어른 손의 평균적인 크기예요.

손 그림 위에 내 손을 대고 그려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또 우리는 몸과 함께 능력도 자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못 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손가락 위에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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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른이 된 나의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상상해서 그리거나 써 보세요.



4. 책 속에서 페케의 아빠는 나중에 자란 뒤에도 

페케의 아빠로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고 

몸과 마음이 자란 뒤에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였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5. 마지막 페이지에서 페케의 아빠는 아이들이 잠든 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해요.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가요? 그림을 보고 써 보세요.

어른들의 꿈을 들어 본 적 있나요? 주변에 있는 어른 한 명을 인터뷰해서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을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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